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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o applicability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on measuring burnout of 
the nurses who works in Korean university hospitals. Methods: The sample included 200 nurses and nurse 
managers. We used 22-item Maslach Burnout Inventory to evaluate the reported burnout. We evaluated the con-
vergent validity through the factor analysis, and evaluated the discriminant validity through the Pearson's correla-
tion analysis. Also, we evaluated the reliability for three subscales of Maslach Burnout Inventory with the 
Cronbach’s ⍺, which assesses the internal consistency. Results: Factor analysis revealed three factors being 
extracted from the 22-item Maslach Burnout Inventory, and item loading for each factor is higher than 0.5. 
Therefore,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demonstrated high convergent validity. Also, emotional exhaustion, 
personal accomplishment, and depersonalization showed low correlation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was 
discriminant validity. The Cronbach’s ⍺ coefficients in the 22-item Maslach Burnout Inventory and three subscales 
were higher than 0.7. Conclusion: Maslach Burnout Inventory can be used as a valid instrument to measure the 
burnout level of the nurses working in Korean university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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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각 병원마다 간호사의 이직률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으며(Kim, Choi, & Kim, 2009), 지방의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간호 인력의 부족을 초래하며, 이는 과중한 간호업무로 인하

여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소진이라는 개념은 Freudenberger

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사람과 일을 하는 직업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정서적으로 지친 상태나 냉소적 증후군을 말한다

(Freudenberger, 1974). 이후 Maslach와 Jackson (1981)

은 소진을 3가지로 표현하였다. 첫째, 정서적 소진은 소진의 

주요한 측면이며, 정서적으로 지쳤다는 느낌이 증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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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비인간화는 대상자에게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태

도와 감정이 발생하는 것이며, 셋째, 개인적 성취감이 감소된 

것은 자기 자신이나 대상자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이다.

병원에서 간호사의 소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이직의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

다. 간호사의 소진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Aiken, 

Clarke, Sloane, Sochalski, & Silber, 2002), 나아가 간호사

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Aiken, Clarke, & Sloane, 2002)

과 환자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Vahey, 

Aiken, Sloane, Clarke, & Vargas, 2004). 따라서 병원에서 

간호사의 소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도구는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 BM (Burnout Measure), SBS (Staff 

Burnout Scale)가 있다. 이는 1976년부터 1996년까지 학회

지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3개의 도구(MBI 93%, BM 5%, SBS 

2%)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chaufeli & Enz-

mann, 1998). 또한, 2005년에 개발된 CBI (Copenhagen bur-

nout inventory, CBI)도 있다. CBI는 Kristensen, Borritz, Vil-

ladsen과 Christensen (200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9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BI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

야의 직업군을 대상으로 개인의 소진, 업무와 관련된 소진, 고

객과 관련된 소진을 측정하였다(Kristensen et al., 2005). 

MBI는 Maslach와 Jackson (1981)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2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BI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서적 

소진,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을 측정하였다. MBI는 최초에 

간호사를 포함하여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직업군을 

대상으로 소진의 3가지 측면을 측정하였다(Maslach & Jack-

son, 1981). 이후 국제연구에서 소진 측정 대상은 영국 간호사

(Firth, McIntee, McKeown, & Britton, 1985), 플로리다 간

호사(Beckstead, 2002), 노르웨이는 간호사를 포함하여 사람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직업군(Richardsen & Martinus-

sen, 2004), 핀란드 간호사(Kanste, Miettunen, & Kyngas, 

2006), 프랑스 초등학교 교사(Genoud, Brodard, & Reicherts, 

2009), 8개 나라(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뉴질랜드, 일본, 러

시아, 아르메니아)의 간호사로 확대되었다(Poghosyan, Aiken, 

& Sloane, 2009). 즉 MBI는 대인서비스 직업군을 대상으로 

소진을 측정한 도구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이다. 

소진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 MBI를 이용하여 한국 

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측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MBI가 보건관

리체계의 조직과 재정, 언어가 다른 8개 나라에서 간호사의 소

진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MBI가 국제적으로 간호사의 소진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적합하다고 입증하였다(Poghosyan et al, 2009). 또한, Schau-

feli와 Enzmann(1998)에 의하면, MBI는 전 세계적으로 경험

적 소진 연구에서 90% 이상 적용되고 있으며, 소진의 개념인 

정서적 소진,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을 잘 측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소진과 관련하여 진행된 국내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Byun & Yom, 2009), 병원 근무 간호사의 소진

과 영향요인(Park, 2002), 정서적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Kim et al., 2009), 직무요구-통제 모형에 의한 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Park & Han, 2006)가 있다. 이와 같이 국

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간호사의 소진이 이직의도, 업무 스

트레스, 직무만족 및 감정노동, 직무요구-직무통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MBI 도구를 사용

하여 수행된 국내 연구들은 외국에서 사용된 MBI 22개 항목

을 번역하여 사용하였거나, MBI 22개 항목 중 정서적 소진에 

해당하는 9개 항목만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MBI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MBI가 한국 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측정

하는데 적용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Maslach와 Jackson (1981)이 개발한 MBI가 한

국 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측정하는데 적용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고자 한다(Figure 1).

2. 연구대상

조사대상은 D지역 대학병원 2곳의 내과계(내과, 소아과)와 

외과계(외과,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조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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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valuating applicability of maslach burnout inventory among university hospital nurses. 

하는 병원의 내과계와 외과계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370명이

며, 조사에 응답한 간호사는 200명으로 응답률은 54.1%이다. 

요인분석에 적합한 표본 수는 최소 100개 이상이며, 변수 

수의 4배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Chae, 1996),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수는 요인분석을 위한 기준에 적합하

다고 볼 수 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자는 D지역 2개 대학병원 간호부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및 설문항목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사하고자 하

는 병원의 간호 관리자 협조를 얻어 각 병동의 수간호사를 통

해 설문에 동의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구조화된 자

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

며, 설문지에 대해 소속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제11-07호)을 얻었다.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인 특성 5문항, 

직무특성 6문항, 소진(피로도) 22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소진의 각 항목은 7점 척도이며, ‘전혀 없음’ 0점, 

‘일 년에 한 번’ 1점, ‘한 달에 두 번’ 2점, ‘한 달에 두 세번’ 3점, 

‘한 주에 한 번’ 4점, ‘한 주에 두 세번’ 5점, ‘매일’ 6점으로 측

정하였다. 

설문지 문항 중 소진 22문항은 1981년 Maslach와 Jackson

이 개발한 MBI 22문항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과정을 정리해

보면, 1명의 예방의학 교수가 영어로 된 조사도구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2번의 검토회의를 거쳐서 간호학과 교수 1인과 간

호학 전공자 2인, 예방의학 교수 3인이 번역된 조사도구를 함

께 읽어보면서 번역의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4. 자료분석

1) 타당도 측정

타당도는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

다. 이 중 집중타당도 평가는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MBI의 22

개 항목이 몇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어내는 방식이다. 요인의 수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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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200 (100.0)

Age (year) ＜25
 25~29
 30~39≥40

 51 (25.5)
 83 (41.5)
 45 (22.5)
19 (9.5)

Work department  Medical 
 Surgical

105 (53.0)
 95 (47.0)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Postgraduate

 94 (47.0)
 81 (40.5)
 24 (12.0)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39 (69.5)
 61 (30.5)

Clinical career (year) ＜3
 4~6
 7~9≥10

 85 (42.5)
 47 (23.5)
 20 (10.0)
 45 (22.5)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178 (89.0)
12 (6.0)
10 (5.0)

Table 2.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MBI

MBI subscales
Factor 
loading

Emotional exhaustion
 1. Feel emotionally drained from work
 2. Feel used up ...
 3. Feel fatigued ...
20. Feel like at the end ...
 8. Feel burned out ...
13. Feel frustrated ...
14. Feel working too hard ...
 6. Working with people ... 
16. Working with patients ...

.82 

.71 

.83 

.83 

.87 

.76 

.54 

.79 

.73 

Personal accomplishment
19. Have accomplished worth while things in job
 4. Easily understand ...
 7. Deal effectively ...
 9. Feel positively .. 
12. Feel very energetic 
17. Easily create ...
18. Feel exhilarated ...
21. Deal with emotional ...

.79 

.67 

.75 

.83 

.81 

.86 

.84 

.75 

Depersonalization
15. Don't really care what happens to patients
 5. Treat patients as ...
10. Become more callous ...
11. Worry ...
22. Feel patients blame ...

.80 

.73 

.73 

.5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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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Beckstead, 2002; Genoud 

et al., 2009; Kanste et al., 2006; Maslach & Jackson, 1981; 

Poghosyan et al., 2009; Richardson & Martinussen, 2004)

에 근거한 것이다. 요인의 회전은 Pro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에 앞서, 한국 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측정한 자료

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저-메이어-올킨

(Kaiser-Meyer-Olkin, KMO)의 표본적합도(Measure of Sam-

pling Adequacy, MSA)와 바틀렛 검정(Bartlett's test)을 실시

하였다.

판별타당도 평가는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MBI의 

하부요인인 정서적 소진, 개인적 성취감, 비인간화의 관련성

을 측정하였다.

2) 신뢰도 측정

신뢰도 평가는 Cronbach’s ⍺계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는 모두 여성이다. 연령의 경우, 25세 미만은 

25.5%이며, 25세 이상~29세 이하는 41.5%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39세 이하는 22.5%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3년제 졸업이 47.0%로 가장 많았고, 4년제 졸업 40.5%, 대학

원 졸업 12.0%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의 경우, 미혼이 69.5%

로 기혼 30.5%보다 많았다. 임상경력의 경우, 3년 미만이 

42.5%로 가장 많았고, 4년 이상~6년 미만 23.5%, 7년 이상~9

년 미만 10.0%, 10년 이상 22.5%로 나타났다. 직위는 평간호

사가 89.0%로 가장 많았고, 책임간호사 6.0%, 수간호사 5.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타당도 측정

1) 집중타당도 평가

집중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병

원 간호사의 소진을 측정한 MBI 22개 항목은 정서적 소진(9

문항), 개인적 성취감(8문항), 비인간화(5문항)의 3개 하부요

인으로 분류되었다. 

MBI 22개 설문항목에 대한 저작권은 ‘마인드가든(Mind 

Garden)'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3개 하부요인별로 각각 한 

개씩의 설문항목만을 구체적으로 표에 기술하였고, 나머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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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목은 번호만을 제시하였다. 번호만으로 제시된 항목의 구

체적인 설문내용은 Poghosyan의 연구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

다(Poghosyan et al., 2009). 

MBI 22개 설문항목에서 3개 하부요인의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정서적 소진 .87~.54, 개인적 성취감 .86~.67, 비

인간화 .80~.58이므로 각 항목별 요인 적재량이 .05보다 높아 

집중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Table 2).

또한, 한국 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측정한 자료가 요인분석

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KMO의 MSA와 Bartlett's test를 

실시한 결과, KMO의 MSA는 .90이며, Bartlett's test에서 유

의확률은 .00이므로 요인분석에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2) 판별타당도 평가

판별타당도 평가는 서로 다른 개념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

했을 때 개념을 측정하여 얻어진 측정치들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Chae, 1996). 즉, MBI의 3개 하부요인인 정서적 

소진, 개인적 성취감, 비인간화는 MB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3개 하부요인 간 상관관계가 낮아야 판별타당도가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판별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3개 하부요인간의 Pearson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소진과 개인적 성취감(r=-.03), 

개인적 성취감과 비인간화(r=-.08)는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Table 4). 

3. 신뢰도 측정

Cronbach’s ⍺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MBI 22

개 항목의 Cronbach’s ⍺는 .85이며, 하부요인별 Cronbach’s 

⍺는 정서적 소진 .91, 개인적 성취감 .91, 비인간화 .79이므

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MBI가 한국 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측정하는데 

적용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한국 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측정한 MBI는 3개 하부요인인 정

서적 소진,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으로 분류되었고, 요인 적

재량은 .50 이상이므로 집중타당도가 높다. 또한 3개 하부요

인 간 상관관계는 낮아 판별타당도가 있다. MBI의 22개 항목

과 3개 하부요인에서 Cronbach’s ⍺=.70 이상이므로 신뢰도

가 높다.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집중타당도를 평가한 결과, MBI 22

개 항목은 정서적 소진 9문항, 개인적 성취감 8문항, 비인간화 

5문항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정서적 소진으로 분류된 9개 문

항 중 2개 문항(6, 16번)은 비인간화로도 분류되었다. 핀란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Kanste et al., 2006)는 정서적 소

진의 3개 문항(6, 16, 13번)이 비인간화로도 분류되었으며, 8

개 나라(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뉴질랜드, 일본, 러시아, 아

르메니아)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Poghosyan et al., 

2009)의 경우, 아르메니아를 제외한 7개 나라는 정서적 소진

으로 분류된 2개 문항(6, 16번)이 비인간화로도 분류되었다. 

또한, 플로리다 간호사(Beckstead, 2002)와 노르웨이 간호사

(Richardson & Martinussen, 2004)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서적 소진으로 분류된 1개 문항(16번)이 비인간화로도 분

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번 문항(“사람들을 직접 대

면하면서 일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된다”)

과 16번 문항(나는 내가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이 느껴질 때

Table 3. KMO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and Bartlett's 
Test

Goodness-of-fit indicators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9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df

Sig.

2,731

231

.000

p＜.001.

Table 4. Correlations of MBI Subscales

MBI subscale Correlations  p

EE × PA

Dp × EE

PA × Dp

-.03

 .48

-.08

.659

＜.001

.278

EE=emotional exhaustion; PA=personal accomplishment; 
Dp=depersonalization.
p＜.001. 

Table 5. Internal Consistency Indices, and Description of MBI 
Subscales

MBI subscale Cronbach's ⍺  M±SD

EE

PA

Dp

.91

.91

.79

 34.77±10.23

31.82±8.59

 6.98±6.28

EE=emotional exhaustion; PA=personal accomplishment; 
Dp=depers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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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을 정서적 소진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인간화에 해당하는 11번 문항이 정서적 소진으로도 분류되

었다. 핀란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Kanste et al., 2006)

는 비인간화에 해당하는 22번 문항이 정서적 소진으로도 분류

되었고, 8개 나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Poghosyan et 

al., 2009)는 독일과 러시아, 아르메니아에서 비인간화에 해당

하는 3개 항목(22번, 10번, 11번)을 비인간화로 분류하는데 

적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1번 문항(“나는 

업무가 경직되는 것이 정서적으로 괴롭다”)을 비인간화로 분

류하였다.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판별타당도를 평가한 결과, MBI의 3

개 하부요인 중 정서적 소진과 개인적 성취감(r=-.03), 개인적 

성취감과 비인간화(r=-.08)의 상관관계는 낮았다. MBI의 하

부요인 간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은 각 하부요인의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판별타

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플로리다 간호사(Beck-

stead, 2002), 핀란드 간호사(Kanste et al., 2006) 그리고 8

개 나라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뉴질랜드, 일본, 러시아, 아

르메니아)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Poghosyan et al.,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의 Cronbach’s ⍺계수를 이용하

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된 MBI의 

신뢰도 측정 방법은 내적일관성의 Cronbach’s ⍺계수이다. 

하지만 Maslach와 Jackson (1981)의 최초 연구에서는 검사-

재검사법을 이용하였다. 신뢰도 측정방법은 검사-재검사법,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일관성이 있다. 검사-재검사법은 동

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도구로 동일한 대상에게 시간을 달

리하여 두 번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며, 내적일관성

은 한 개념을 여러 항목으로 측정했을 때 항목들이 일관성을 

갖는가에 관한 것이다(Chae, 1996). 향후 다양한 신뢰도 측정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간호사는 200명이다. 기존 연구

의 표본 수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적은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Chae (1996)에 의하면 요인분석을 위한 요건을 충분

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종합

병원 이상 간호사이므로 향후 병원급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진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MBI가 한국 병원 간호사에게 적용가능한지 알아

보기 위해 종합병원 간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소진을 측정하

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MBI는 3개 하부요인인 정

서적 소진, 개인적 성취감, 비인간화로 분류되었다. 또한, 3개 

하부요인 내 각 요인별 적재량은 .50 이상이므로 집중타당도

가 높고, 3개 하부요인 간 상관관계가 낮아 판별타당도가 있었

다. MBI의 22개 항목과 3개 하부요인의 Cronbach’s ⍺=.70 

이상이므로 신뢰도가 높았다. 따라서 MBI는 한국 병원 간호

사의 소진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적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의료인에게 고 소진(High-Burnout)은 ‘육체노동자의 공식

적 기준에 의한 정서적 소진 점수가 27점 이상’일 경우이다

(Aiken et al., 2002). 본 연구에서 한국 병원 간호사의 정서적 

소진 점수는 평균 34.77점이었다. 이는 한국 병원 간호사는 정

서적으로 매우 지쳐있다는 의미이다. 8개 나라 연구(Poghosyan 

et al., 2009)의 정서적 소진 점수는 미국 22.00, 캐나다 20.40, 

영국 19.70, 독일 14.40, 뉴질랜드 19.80, 일본 25.00, 러시아 

15.10, 아르메니아 8.40점이다. 정서적 소진 점수가 높은 일본

은 간호사의 연령과 임상경력이 관련되며(Kanai- Pak, Aiken, 

Sloane, & Poghosyan, 2008), 미국과 캐나다에서 고 소진 비

율은 평균 재원기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oghosyan 

et al., 2009). 한국 병원 간호사의 정서적 소진 점수는 8개 나

라 중 가장 높은 일본보다 9.70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한국 병원 간호사의 높은 정서적 소진 점수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이직의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

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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